
GIST - 핀란드 알토대, 창의융합교육 세미나 개최
‘디자인씽킹 기반 창의융합 인재양성 사례’ 주제로

- 5월 30일(목) 오룡관에서 핀란드 알토대학교가 운영해 온 글로벌 인재양성과 창의적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기업 협력 프로젝트 사례와 방향성 논의… 관심 있는 시민도 
참석 가능

-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창의융합 교육과 공학 중심 R&D 체계 강화 방침… 세미나 
앞서 27일(월)부터 3일간 알토 디자인팩토리와 함께 교육워크숍도 열어

▲ 알토 디자인팩토리 세미나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핀란드 알토대학교와 공동 주관하는 ‘알토 디

자인팩토리 세미나’를 5월 30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김경중)가 핀란드 알토대(Aalto 

University)의 창의융합 인재양성 플랫폼인 디자인팩토리(Aalto Design Factory) 운

영 경과 및 현황을 확인하고 양 기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주제는 ‘디자인씽킹 기반 창의융합 인재양성 사례’로 알토대가 운영해 온 

글로벌 인재양성과 창의적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기업 협력 프로젝트 사례와 방향

성을 논의한다.

첫 번째 연사는 알토 디자인팩토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총괄책임자인 Felipe Garate

가 ▴디자인팩토리의 개념과 운영 방향,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

어서 ‘디자인팩토리 글로벌네트워크’ 가입 기관인 한남대 린튼글로벌스쿨의 Philip 

Rose 학부장이 ▴국내에서의 디자인팩토리 운영경과와 성과를 발표한다.



‘디자인팩토리 글로벌네트워크(Design Factory Global Network)’는 전 세계 25개 국

가 39개의 대학 및 연구소가 가입되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다수의 제품서비스 

R&D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토대는 가입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멘토

링과 기술개발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이란 고객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제품 서비스 

개발 방식으로, 제품의 외양이나 개발 단계뿐 아니라 수요조사, 기획, 마케팅 등 전 

과정에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창의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디자인 사고방식

을 뜻한다.

알토 디자인팩토리는 디자인씽킹 기반 제품 개발 과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제간 벽을 뛰어

넘는 실무중심 교육과 공학, 디자인, 경영학 융합형 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세미나에 앞서 향후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할 원내 연구진 

및 협력기관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디자인씽

킹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교수법’을 주제로 알토 디자인팩토리와 함께 교육 워크숍

을 마련했다.

▲ 5월 27일(월) 개최된 알토 디자인팩토리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디자인씽킹 연구개발과정 실습을 
진행하고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알토 디자인팩토리 강사진의 실습을 통해 사용자 리서치, 문제해결 기

법, 사용자 중심 개발 프로세스 등 실무적인 연구개발 방법을 습득하였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이번 교육 워크숍 이후 GIST가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문화

기술 R&D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자인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중 소장은 “최근 글로벌 협력형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알토대와의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공학 중심 R&D 체계와 창의융합 

방법론을 접목한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GIST 오룡관 101호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시민도 참석 가능

하다.  


